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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김두환  작성일20 23-12-0 7 18:42:45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이 만든 수준 높은 고향의 청자와 함께 묻히고 싶다는 

문공유 재상의 맘을 알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있어도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의 내음새를 맡을 수 있는 청자를 

죽어서라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전해 진 듯 합니다.

이남섭  작성일20 23-12-0 3 0 9 :19 :0 8

잘된 청자를 한나절을 심사한 끝에 최고의 청자를 골라 냈다. 그 중에서 청자사발 네 점과 발효차 찻잔용 청자 한 점을 

형부상서 문공유에게 보냈던 것이다. 형부상서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서 완상하겠다며,  탐진 청자 가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문공유 재상,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은 행복이며,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청자가 아름답고 아름다움을 만든 사람이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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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작성일20 23-12-0 2 20 :31:49

모양도 완벽하고 

무늬도 아름다우며 

발색또한 흠잡을데 없다면 

천운으로 태어난 명품인듯 합니다. 

이 청자대접을 소장하게된 문공유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서 완상하겠다는 말에 

역시 명품을 소장할만한 

자격이 있는 재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봉균  작성일20 23-12-0 1 20 :24:0 0

탐진청자를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재상 

대구소 향리와 도공 최씨는 개경에서 귀향하자마자 형부상서 문공유에게 보낼 찻잔을 고르는 일을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개경에서 한 달 동안을 문공유의 사랑에 머무르며 보냈던 것이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상감한 

청자찻잔을 보내주기로한 약속을 지키려는 것. 

각 가마의 도공들에게 잘된 청자를 가져오도록 하여 둘 이서 한나절을 심사한 끝에 최고의 청자를 골라 냈다. 

그 중에서 청자사발 네 점과 발효차 찻잔용 청자 한 점을 형부상서 문공유에게 보냈던 것이다. 

이것을 받아본 문공유가 편지를 보냈는데,  청자사발 네 점은 발효차 찻잔으로 잘 사용 중이고,  

청자대접은 자신의 책상 위에 완상용으로 소장하고 있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거룩해서 자신이 죽으면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하였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청자가 음각에서 상감으로 진화하였지만 "음각은 음각으로의 은근한 멋이 있어 마치 수줍음이 많은 처녀의 맨얼굴이라면,  

상감한 청자는 다 큰 처녀의 화장한 얼굴 같았다"는 작가의 비유가 기가 막히다. 나의 선조 문공유 역시 멋있고 자랑스럽다.

이인석  작성일20 23-11-30  10 :47:51

하늘과 구름을 붙잡아 가둔 청자,  국화나 풀잎을 새긴 상감 청자를 만든 사람들이 문득 그립습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청자가 이제 급격히 늘어

난 수요로 서서히 제 값을 해가는 것 아닌가 싶네요. 음각을 넘어 새롭게 각광받는 상감청자의 앞날이 궁금해집니다.

1

C O P YR IG HT ⓒ G ANG JIN-G UN. ALL R IG HT

R ES ER VED.

(http://www.gangjin.go.kr)




	목차
	역사소설 - 전체
	깨달음의 빛, 청자 (41회)
	첨부파일(2)



